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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대비해 굴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22~’23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굴, 바지락, 피조개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2022~2023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 전파되나, 

중심온도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감염력을 상실

겨울철에는 생굴 등 제철을 맞은 패류의 소비와 섭취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패류 등은 노로바이러스, A형간염바이러스 등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를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바지락, 피조개,

멍게에 대한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과 수협

중앙회, 지자체와 함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점검‧관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육상과 해상의 오염원에 대한 관리와 감시, 그리고

어업인 위생안전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과 함께 103개소의 굴, 바지락, 피조개,

멍게 생산해역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등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에는, 검출해역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가열조리용’을

표시한 후 유통하도록 하거나, 출하를 자제할 것을 지도·권고한다. 또한 생산·

유통경로와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오염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육·해상 오염원에 대한 감시·관리도 시행한다. 패류 생산기간 중

주 2회 이상 인근 하수처리시설 살균·소독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개인 정화조 수거 및 점검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어장관리선, 낚시선 등

에서의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패류 생산 어업인, 가공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출장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겨울철 제철을 맞은 굴을 국민들

께서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철저히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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